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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자력 산업 생태계와 에너지 안보

인포그래픽

원자력 산업 생태계와 에너지 안보 6

기술 자립과  
연료 안보의 조화,  

데이터로 본 

공급망 리스크 관리

한국 원전 산업은 하드웨어와 연료 공급망 사이에서 뚜렷

한 대조를 보인다. 설계, 기자재 제작, 시공 등 하드웨어 분

야는 완전한 기술 자립을 이뤘으나, 연료의 핵심인 농축우

라늄은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. 특히 최근 데이터

(2020~2024년 수입 실적 기준)에 따르면, 농축우라늄의 국

가별 수입 비중은 프랑스(38%), 러시아(32%), 영국(25%), 

중국(5%) 순으로 나타났다. 러시아와 중국 등 지정학적 변동

성이 큰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약 37%에 달해, 안정적인 에너

지 믹스 운용을 위해서는 공급망 다변화가 필수적이다.

이에 대한 안전장치로 한국은 '전략 비축'과 '공급망 재편'을 

추진하고 있다. 비상시를 대비해 천연우라늄은 약 1.25년분, 

농축우라늄은 약 2.25년분을 상시 비축하고 있어, 해외 공급

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더라도 최소 2~3년간은 가동이 가능하

다. 또한 2025년부터는 미국 등 서방 파트너국으로 공급선을 

확대하여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계

획이다.

한편, 탄탄한 국내 공급망을 바탕으로 한 해외 협력은 실질

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. 「2023년 원자력산업실태조사」에 따

르면, 2023년 원전 산업 수출 계약 실적은 총 104건, 금액으

로는 약 5억 2,830만 달러(약 6,800억 원)를 기록했다. 이는 

UAE, 루마니아, 이집트 등 13개국에 기자재와 운영·정비 서

비스를 공급한 결과로, 한국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 

파트너로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.

한국 원전 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시공 능력과 기자재 제작 기술을 바탕

으로 ‘기 술 자립’을 이뤘지만 연료 공급망의 출발 관문인 농축우라늄 조달

은 제한되어 있다. 국내 원전은 국가 전력 생산의 약 30%를 담당하는 핵심 

기저 전원이으로 원전 연 료에 필수적인 농축우라늄의 안정적인 확보는 꼭 

필요하며, 따라서 국제 정세와 지 정학적 리스크의 충격을 줄여야 한다. 한

국은 약 2.7년분의 전략적 연료 비축량을 확보하여 단기적인 외부 충격에 

대비하는 ‘안보 방파제’를 구축하고 있으며 최근 농 축우라늄 조달처를 동

맹국 중심 으로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다.한편으로는 내재화 된 기술을 바탕

으로 다양한 국가에 기술과 서비스를 교류하며 글로벌 에너지 공급 망 안정

화에 기여하고 있다. 이는 한국이 더 이상 에너지 수입국이 아니라 글로벌 

에너지 안보의 핵심 파트너로 도약했음을 시사한다. 

농축우라늄 수입 국가별 비중
"러시아·중국 의존도(37%)를  
관리하고 공급망의 안정성을  
높이는 것이 과제다."

데이터 출처: KHNP 수입 실적 데이터 (PPT 자료 기반) 

데이터 출처: 2023 원자력산업실태조사 보고서 [표 2-87]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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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핵심용어

천연우라늄의 '우라늄-235' 비율을 
0.7%에서 3~5%로 높인 핵연료의 핵
심 원료다. 한국은 농축 시설이 없어 
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며, 프랑스와 
러시아가 주요 공급국이다.

농축우라늄 (Enriched Uranium)

수급 위기에 대비해 미리 확보해 둔 필
수 물자다. 한국수력원자력은 천연 및 
농축우라늄을 합쳐 약 3년 치에 달하
는 재고를 보유하여 에너지 안보를 확
보하고 있다.

전략 비축 (Strategic Stockpile) 

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기자재, 설계, 
운영·정비 용역 등을 포함한 해외 수주 
실적이다. 2023년에는 전년 대비 계
약 건수가 26건 증가한 104건을 기록
하며 협력 저변이 확대되었다.

원전 수출 계약 실적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"2023년도 원자력산업실태조사 보고서 (29회)", 2023.
• OECD Nuclear Energy Agency (NEA), "Roadmaps to New Nuclear 2025: Report for Ministers and CEOs", 2025.
•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(IAEA), "Global Status of Front End Nuclear Fuel Cycle Inventories in 2023", 2025.
• World Nuclear Association (WNA), "Nuclear Power in South Korea", Updated 8 December 2025.
•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(U.S. Department of Commerce), "South Korea - Energy - Carbon Neutrality Initiatives", December 5, 2023.

• 프랑스(38%), 러시아(32%) 등 다변화된 공급선
• 총 수입량 약 2,077톤 (최근 5년 누계) 

• 2023년 실적: 13개국, 5.3억 달러
• 주요 협력: �UAE(운영/정비), 루마니아(설비개선), 미국(기자재)

• 천연우라늄 재고: 1.25년분 
• 농축우라늄 재고: 2.25년분
• 총 3년 이상의 가동 안전판 확보

2023년 원전 산업 
글로벌 협력 성과

과학기술정보통신부, “2023년도 원자력산업실태조사 
보고서 (29회)”, 202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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